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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90%  사망'  에볼라…국내 유입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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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니아=AP/뉴시스]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확진 사례가 확인된 17일(현지 시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이투리주 부니아

의 한 병원 입구에서 방문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손을 씻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민주콩고와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

라 발병 사태와 관련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2026.05.18.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치명적인 감염병으로 알려진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과 우간다

에서 급속히 퍼지면서 전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 민주콩고 이투리주 내 부니아·르왐파라·몽그발루 등 3개 지역에서 에볼라 의심환자 약

246명이 보고됐고, 사망자는 약 80명으로 집계됐다. 의료진 감염과 사망사례가 확인되면서 병원 내 전파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에볼라 바이러스 확진 사례는 없다. 에볼라는 코로나19처럼 공기 전파가 주된 감염 방식이 아닌 직접 접촉을 통

해 이뤄지기 때문에 일상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

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에볼라 출혈열은 사람과 유인원에게 감염되면 전신 출혈을 동반하는 치사율이 매우 높은 급성 열성 전

염병이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1976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자이르 지방, 에볼라강 유역에서 갑작스러운 고열 후 코나 위장관의 심한 출혈

로 사망하는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발견됐다. 에볼라라는 이름도 처음 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에볼라강에서 유래했다.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위험성을 고려해 우리나라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는 법정감염병의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번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희귀 변종 '번디부교' 바이러스다. 2007~2008년 우간다 번디부교 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번디부교 바이러스는 149명이 감염돼 37명이 사망한 바 있다. 번디부교 바이러스는 치료제나 백신은 없지만 기존

많이 유행하던 종보다는 사망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장의진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료법이 없어 환자를 격리해 환자의 혈액 및 분비물의 접촉을 통한

병원체의 전파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중증이라면 신장 기능을 유지시키고, 소실된 혈액과 체액을 보충하고, 혈액 및

혈액 응고 인자를 보충하여 산소 농도와 혈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볼라는 발병 원인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전문가들은 에볼라 숙주를 과일박쥐로 추정하고 있다. 서아프리카 주민들

이 단백질 섭취를 위해 과일박쥐를 먹는데 이를 통해 전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시스]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주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지역.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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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후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잠복 기간은 약 2~21일 정도다. 초기에는 감기나 독감과 유사한 고열, 두통, 인

후통, 근육통, 고나절통, 심한 피로 등의 증세를 보인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흉부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쇼크 증세를 보인다. 발병 후 5~7일째에 대개 구진 같은 피부 발진이 나타나고,

이후에 피부 껍질이 벗겨지기도 한다. 40%의 환자에서는 출혈이 나타나는 데 이때부터 위장관, 잇몸, 코, 피부와 점막에서 출

혈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얼굴과 목, 고환의 부종, 간종대, 안구 충혈, 인후통 등도 나타날 수 있다. 발병 후부터 7~14일경 저혈압과 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이 발생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회복하는 경우에는 발병 10~12일 후부터 열이 내리고 증상이 호전된다. 그

러나 해열됐다가도 열이 재발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 등에서는 '숨만 쉬어도 에볼라 바이러스가 전파 될 수 있다'는 루언비어까지 등장하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혈액 또는 침, 땀, 눈물, 대변, 소변, 정액 등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바

이러스를 포함한 분비물에 오염돼 있는 기구를 만지면서 간접 접촉으로 전파될 수도 있다. 바이러스는 눈이나 코, 입과 같은 점

막 또는 다친 피부를 통해 유입될 수 있다. 

 

장의진 교수는 "에볼라 바이러스는 증상 발현 후 61일까지 혈액 및 기타 분비물에서 검출되는 데 시기까지는 환자의 혈액 및

분비물의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며 "특히 정액에서는 3개월에서 1년까지도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될 수 있어 완치

후에도 최소 1년동안 콘돔을 사용하거나 정액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주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유나 양수, 태반에서도 바이러스가 수개월 이상 잔존할 수 있어 수유 또는 임신 중인 여성에서도 추적 관리가 필요하

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에볼라 발생 지역이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제한되고, 체액·혈액 등으로 전파되는 질병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국내

환자 유입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장의진 교수는 "에볼라 바이러스는 체액이나 혈액 등 접촉 전파로 퍼지기 때문에 전파 속도가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바이러

스처럼 빠르지 않고, 질병청과 국립 검역소에서 입국 환자나 의심 환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기 때문에 국내 전파 가능성은 낮

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입이 된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유행 지역과는 다르게 중환자실 치료 및 격리 시설이 잘 돼 있어 너무 공

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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